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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 디클로로메탄 다량 흡입 시 중추신경계 증상 및 질식 유발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활용이 관련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무더위가 
기승하는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급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디클로로
메탄은 다량 흡입하면 어지러움,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끓는점이 낮은 디클로로메탄은 특성상 여름철과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 쉽게 휘발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내 (또는 지하)에서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의 중독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1명이 사망, 2024년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 전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다.



  첫째,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작업자
에게 유해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취급 중 국소배기장치를 
정상 가동하고, 방수 작업 등 밀폐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 
시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해 충분히 환기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작업 시 반드시 송기마스크와 같은 호흡보호구를 지급·
착용해야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급 화학물질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 제공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여름철에는 디클로로메탄의 휘발성으로 인한 급성
중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급성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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